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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영어능력이 최우선이다!
근무시간 영어수업 진행 … 업무평가에 외국어능력 반영 적극권장

글로벌기업으로 도약을 강조하고 있는 SK에너지가 직원들의 외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에도 영어 

수업을 듣게 해주는 정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SK에너지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22층에 위치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센터(GCC)에서는 근무시간

인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영어 회화 수업이 진행된다.

미국인 1명과 캐나다인 2명으로 구성된 교사들이 하루에 1명당 7개반을 맡아 수업을 하는데 1반당 수업시간

은 약 30분, 인원은 1-2명으로 집중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어 구사능력이 많이 필요한 팀을 중심으로 팀당 1명씩, 모두 84명이 수업을 듣고 있으며 수업료 상당 부

분은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인당 4개월에 8만원을 내도록 했다.

SK에너지 김우경 대리는 “사실상 1대 1 수업이어서 효과가 좋고 무엇보다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일주일에 2-3번, 하루에 30분이기 때문에 커피 마시며 쉬

는 시간을 활용한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SK에너지가 기존에도 아침과 점심, 저녁시간을 활용해 직원들에게 영어와 중국어 회화, 토익 등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회식이나 업무, 사적인 일 등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2008년 초 

GCC를 열면서부터는 아예 근무 시간에 수업을 듣도록 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근무시간에 영어교육을 시킬만큼 회사가 직원들의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키우는데 관

심을 가지고 공을 들이고 있다는 뜻이다”라며 “팀장들로서도 팀 평가에 팀원들의 외국어 능력이 반영되기 때

문에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CC는 수업을 할 때 외에는 직원들이 쉬면서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저녁에는 

간단한 다과와 함께 영어 토론 프로그램이 있다.

SK에너지는 합작 공장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Pertamina와 교류가 많은 윤활유팀은 단체로 인도네시아어 강

의를 듣는 등 영어 이외 다른 외국어 교육을 요청하는 팀에는 별도로 강사를 붙여주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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